
꼬박 30년, 노래만 했다. 고집스러울 만큼 외길을 걸어
온 가수 신승훈(54)은 “인생은 마라톤 같다”며 아직 갈 길
이 멀다고 했다. “이제야 비로소 가수 인생에 반환점을 맞
게 됐다”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, 앞으로 펼쳐나
갈 더 많은 날들이 또 다시 기대된다며 흥분의 목소리를
감추지 못했다.

1990년 ‘미소 속에 비친 그대’로 데뷔한 그는 8일 발표
한 3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‘마이 페르소나(My Persona
s)’까지 모두 16장의 앨범(정규·미니음반)을 내놓았다.
1집 ‘미소 속에 비친 그대’를 시작으로 2000년 7집 ‘전설
속의 누군가처럼’까지 ‘7연속 밀리언셀러’를 기록하며 누
적 판매량 1700만장을 돌파했다. 이름을 내건 콘서트 ‘더
신승훈 쇼’를 1000회 이상 진행했고, ‘발라드 황제’ ‘국민
가수’라는 타이틀 역시 여전히 또렷하다.

뀫“‘발라드 황제? 애증과 족쇄!”
당초 신승훈은 11일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30주

년 기념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다.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
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으로 연기했고, 8일 인터뷰
도 온라인 화상을 통해 진행했다.

오랜만에 팬들 앞에 선다는 설렘에 “벼르고 벼르며 야
심에 차게 준비”했던 계획이 차질을 빚자 “‘멘붕’에 빠져
의기소침해졌다”는 그는 ‘이 또한 지나가리라’라는 노래
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나섰다.

“제 마음 속의 타이틀곡이죠. 제 노래를 듣고 자란 팬들
이 이제는 삶의 무게를 느끼는 어른이 됐잖아요. 위로의
노래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. 콘서트 엔딩곡으로

생각하고 있죠. 빨리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주고 싶은
생각뿐이에요.”

신승훈은 데뷔 당시 통기타 하나에도 어우러지는 목소
리로 공간을 꽉 채웠다. 한의 정서를 품은 듯한 애절함으
로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선사했다.

“신인 때 (노래로)점을 계속 찍다보면 언젠가 그 점이
연결되고, 그렇게 한 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
요. 돌이켜보면 ‘가수 신승훈’이라는 선을 하나 그은 것 같
네요. 하지만 ‘발라드 황제’라는 별명은 ‘족쇄’ 같아요. 애
증이기도 하고요. 그동안 다양한 장르에 많이 도전했는데
발라드곡만을 기억해주시니까요. ‘국민가수’라는 호칭도
젊은 친구들이 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반납한 지 오래됐
습니다. 하하하! 조용필 형님 정도 되어야 그렇게 부를 수
있지 않을까요?”

뀫‘가요계 주지스님’…결혼은 언제?
신승훈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하다. 그 흔한 스캔들

도 하나 없었다. 톱스타들이 ‘탈 신비주의’를 내세우며 예
능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지만, 신승훈은 그렇지 않다. C
F에도 출연하지 않는다. 팬들은 물론 가요계 최대 관심사
중 하나가 그의 결혼이다. ‘가요계 주지스님’ ‘수도승’이
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.

그는 “절대 비혼주의자가 아니다”고 했다. 그저 때를
놓쳤을 뿐, 소문(?)처럼 “절대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상
형인 친구 같은 여자를 찾지 못해서”다. 이번 앨범 수록곡
중 ‘늦어도 11월’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.

“내 삶을 사계절이라고 하면 지금 9월쯤 됐을까요? 소
나기처럼 사랑에 빠졌던 4월도 있었고, 아침에 행복하게
눈을 떴던 5월도 있었죠.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와준다면,
늦어도 11월에 와 달라는 내용이에요. 제 마음입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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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장르 했는데 발라드만 기억 하하
새노래 꺋늦어도 11월꺍처럼운명나타나길
가수인생 반환점, 지금 이순간 가장 소중
어서 빨리 팬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어요

▶ 가수 신승훈은 잠시라도 한눈판 적 없이 30년 동안 노래로 대중의 감
성을 어루만져주었다. 이제 음악 제작자로서도 영역을 넓힌 그는 앞으로
다가올 더 많은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. 사진제공｜도로시컴퍼니

꺋발라드 황제꺍는 애증의 족쇄
결혼?친구같은여자찾는중

데뷔30주년 꺋가수신승훈꺍이털어놓은음악과삶

무관중 경기에 꺋마네킹 응원단꺍…대만프로야구 기발하네 ▶ 2면 꺎경험 많을수록 좋다꺏 1루수 변신 앞둔 강백호의 무한 긍정 ▶ 3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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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승훈
▲1966년 3월21일생 ▲충남대 경영학과 졸업 ▲1990년 정규 1집 ‘미소

속에 비친 그대’로 데뷔·140만장 판매고 ▲1991년 정규 2집 ‘보이지 않는 사랑’
·SBS ‘인기가요’ 14주 연속 1위 기록, 기네스북 등재 ▲1992년 MBC ‘10대 가
수’ ▲1993년 정규 3집 ‘널 사랑하니까’ ▲1994년 KBS 가요대상(정규 4집 ‘그
후로 오랫동안’) ▲1995년 KBS 가요대상 본상 ▲2008년 ‘아시아송페스티벌’
아시아 최고가수상 ▲2010년 20주년 기념 앨범 ▲2010년 MBC 오디션프로그
램 ‘위대한 탄생’ 멘토 ▲2015년 정규 11집 ‘아이 엠 앤 아이 엠’


